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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길암, 󰡔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 불광출판사, 2010)

40)

鄭 東 樂*

Ⅰ. ‘동아시아’로 불교 연구의 지평을 넓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四國시대 이래, 남북국시대를 거쳐 고려시

대에 이르기까지 1,000년 이상 불교는 사상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서 그 시대를 주도하였다. 또한, 불교는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

의 삶의 지표이자 종교·신앙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國敎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불교사상은 한국인, 한국사회, 한국문화의 올

바른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추구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에 따라 

지금까지 선학들의 수많은 연구 업적이 축적되어 왔다.  

근대 학문의 특성상 불교에 대한 관심도 중국·일본·한국불교 등 동아

시아 각국을 대상으로 전문화되었고, 한국불교사에서도 각 시기별로 연구

가 세분화되어 나갔다. 또, 연구자도 불교학과 역사학, 국문학 등등으로 크

게 대별되면서, 현 시점에서 각 분야 상호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한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불교·불교사·불교사상 연구가 전문

화·세분화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천착은 깊어지고, 전문성이 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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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해의 수준이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세분화, 

파편화된 연구들을 종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시야를 넓혀 

전체적인 안목으로 통괄하고 종합하는 새로운 시도가 요청되는 시점에 이

른 것이다.  

이러한 때에 석길암 박사(이하 ‘저자’)의 󰡔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
(불광출판사, 2010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금강인문총서 2’ ; 이하 

‘이 책’)가 출간된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불교

학과 역사학을 종합하고, ‘불교’를 통해 동아시아 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시도하였다. 불교를 매개로 동아시아 문화가 확산되었다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동아시아의 문화코드를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불교와 

불교사상 연구의 시야를 확대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이 책은 자못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

를 비롯해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었다. 기원 전후한 시기에 시작하여 11

세기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도입과 정착, 확산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동아

시아 사회를 변모시켰고,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각국의 토양 속에 녹아들

었다. 불교는 동아시아의 변화를 견인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사회

의 토양에 맞게 변화되어졌다. 그에 따라 동아시아 각국의 불교는 공통성

과 특수성을 가지면서 각국의 교류를 촉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발

전 동력을 얻어나갔다.  

이 책에서는 불교가 인도에서 출발하여 실크로드를 거쳐 중국에 도착

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불교가 동아시아 문화권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로 

기능하는 과정을 심도 깊게 그려내고 있다. 대상 시기는 고대에서부터 근

대를 포괄하면서, 불교경전의 형성, 동아시아적인 사유체계와 문화, 동아

시아의 근대화와 불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그러면서 각 주제에 맞추

어 세부 주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불교를 중심 키워드로 삼아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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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을 종횡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불교를 통해 동아시아의 古今을 一以貫之하는 저자의 해박한 지식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선사한다. 불교라는 난해한 주

제를 다루면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一目瞭然하게 정리한 

점은 저자의 학문적 역량을 짐작케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불교를 공

부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입문서로서, 불교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서로도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사회는 이제 명실공히 ‘多文化 時代’로 진입하고 있다. 길거리에

서 만나는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 동아시아 사람들은 ‘타인’이 아니

라 ‘우리’인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자연히 이들 국가들과 우리의 문화적 

공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동아

시아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선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제안한 ‘불교를 통한 동아시아 사회의 이해’는 우리 시대의 화두를 해결하

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Ⅱ. 원효 사상을 탐구하는 전문 연구자  

저자는 지금까지 불교학 분야에서 元曉를 중심으로 한국 불교사상을 

깊이 있게 천착해 왔다. ｢元曉思想의 體系와 實踐的 性格에 대한 硏究｣

(1993,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로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학계에 입문

한 이후, ｢元曉의 普法華嚴思想 硏究｣(2003, 동 대학원)로 박사학위를 취

득하는 등 한국 불교의 새벽을 밝힌 원효의 사상에 대한 전문 연구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저자는 그간 ｢원효(元曉) 󰡔이장의(二障義)󰡕의 사상사적 재고｣(󰡔한국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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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28, 2001)을 필두로 하여, ｢眞如·生滅 二門의 關係를 통해 본 元曉의 

起信論觀｣(󰡔불교학연구󰡕5, 2002), ｢吉藏의 三論敎學이 元曉에게 미친 영

향｣(󰡔한국불교학󰡕8, 2004), ｢화엄의 상즉상입설, 그 의미와 구조-數十錢法

의 전개와 관련하여｣(󰡔불교학연구󰡕10, 2005), ｢僧朗의 中國佛敎思想史的 

地位-불교 중국화의 一視點-｣(󰡔불교연구󰡕22, 2005), ｢법장 교학의 사상적 

전개와 원효의 영향｣(󰡔보조사상󰡕24, 2005), ｢중국 선종사에 보이는 원효에 

대한 認識의 변화 - 󰡔金剛三昧經󰡕및 󰡔金剛三昧經論󰡕과 관련하여｣(󰡔한국
선학󰡕15, 2006), ｢근현대 한국의 󰡔대승기신론󰡕· 󰡔별기󰡕연구사｣(󰡔불교학리
뷰󰡕2, 2007), ｢高麗時代 海東佛敎 典籍의 中國 流通에 대하여｣(󰡔불교학연
구󰡕17, 2007), ｢원효의 화쟁을 둘러싼 현대의 논의에 대한 시론적 고찰｣

(󰡔불교연구󰡕28, 2008), ｢지눌의 돈오와 점수에 대한 화엄성기론적 해석｣

(󰡔보조사상󰡕30, 2008), ｢地·攝論學派의 교섭과 心識說의 錯綜｣(󰡔불교학연
구󰡕23, 2009), ｢ 󰡔金剛三昧經󰡕의 성립과 유통에 대한 재고｣(󰡔보조사상󰡕31, 

2009) 등과 같은 불교사상 분야의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전문 학술지에 발

표해 왔다. 저자의 주요 관심 분야는 원효의 사상이지만, 그 폭을 점차 넓

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저자의 학문과 업적이 인정되어 2006년

에는 불이회에서 수여하는 제21회 불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저자는 나말려초 선종사에 대해서도 ｢羅末麗初 불교사상의 흐름

에 대한 일고찰-선의 전래와 화엄종의 대응을 중심으로-｣(󰡔한국사상사학󰡕
26, 2006), ｢의상계 화엄의 禪的 경향성에 대하여｣(󰡔한국고대사탐구󰡕4, 

2010) 등의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신라하대 선종이 전래되어 나말려초 사

회변동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배경을 탐색하면서 신라 화엄종(의상계 

화엄종)이 선종과 유사한 측면이 많았고, 그 내부에 禪的 경향성이 내재

되어 있었음을 밝힌 이 연구들은 나말려초 선종사 이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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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학과에서 원효 대사에 관한 연구로 석사와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한

국불교연구원 전임연구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및 󰡔불교평론󰡕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불교사상의 저변 확
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사실 평자는 저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다만, 저자의 논문들을 

통해 지면상으로 만났을 따름이다. 예부터 사람을 판단할 때 身言書判을 

기준으로 제시해 왔다. 외모나 언사, 글과 文理(판단력)를 봐야한다는 것

이다. 또, 󰡔금강경󰡕에서는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 四相을 여의라

고 주문한다. 나에 대한 집착(我相),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人相), 중생에 

대한 고정 관념(衆生相), 현실에 안주하려는 고집(壽者相)과 같은 편벽된 

인식을 경계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

見如來’라고 하여 허망된 相을 버리는 길이 곧 여래를 보는 길이라고 했겠

는가.  

평자의 短見으로는 그 사람의 글을 읽는 것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저자의 학문적 역량이 종합된 역작을 논

평하는 과욕을 부린 이유이다. 그리고 저자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를 새롭

게 공부해 보고 싶은 욕구가 이 책을 소개하는 용기를 낸 또 다른 동기이

다. 이 책을 통해 역설적이게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저자를 다소나

마 알게 되었고, 저자의 글에서 풍기는 書香에 흠뻑 젖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불교가 동아시아를 만나게 했다면, 이 책은 저자와 평자를 연결시

켜 준 인연이 된 셈이다.  

한편, 필명 ‘jajuyci’(대한불교 조계종 홍보주임)님의 블로그인 ‘불교-選

佛場’에도 이 책에 대한 서평이 실려 있다(http://blog.naver.com/jajuycj/ 

100107657209). 그 내용을 함께 참조하면 이 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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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아시아 불교’를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  

저자가 동아시아 불교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이 책의 목

차를 제시해 둔다.  

들어가는 말-동아시아 불교문화 네트워크를 말한다.  

제1장 동아시아 불전의 형성

1. 역경(譯經)이 세상을 바꾸었다

2. 사경(寫經), 신앙과 문화의 역사

3. 동아시아 인쇄문화와 불교

4. 불전 목록 작성에서 대장경 조성까지

5. 위경(僞經)의 불교사

제2장 동아시아적 사유와 불교

6. 아미타불, 말법시대의 구원자

7. 구족계를 포기하고 노동을 택하다

8. 불보살상은 사람과 시대를 반영한다

9. 동아시아 신화의 변천과 불교

10. 부처님 되살리기-자타카, 열전(列傳) 그리고 고승전(高僧傳) 

11. 동아시아 전제군주와 아쇼카 왕

12. 우리 말길 뜻길에서 만나는 불교

제3장 불교와 동아시아 문화

13. 사원, 동아시아의 종합정보문화관

14. 풍속의 전래와 불교-연등회와 팔관회

15. 동아시아 차문화와 불교

16. 스투파에서 승탑까지

17. 붓다가야 대보리사에서 석굴암까지 

제4장 동아시아의 근대와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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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근대의 갈림길에서 다시 만난 불교

19. 한국불교의 근대

20. 불교문헌학 그리고 불교학

도움을 받은 글들

이 책의 전체 구성을 보면, 동아시아 불전의 형성, 동아시아적 사유와 

불교, 불교와 동아시아 문화, 동아시아의 근대와 불교 등 크게 4개의 장으

로 나누고, 각 장 속에 20개의 소주제를 담았다.  

우선, 저자는 서론인 ‘들어가는 말’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불교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동아시아로의 시야 확대’를 제언한다. 저자는 “동아시아는 

한반도,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을 아우르며, 한자문화, 북방대승불교

문화, 유교문화라는 문화적 결속의 고리에 의해 묶여 있는 문화적 개념으

로서의 지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불교가 중국에 도착하여 동아시아 전 

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동아시아’라는 지역적·문화적 개

념의 정착과 확장이 시작되었다. 불교가 전해지면서 그 불교에 의해 동아

시아라는 문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불교

가 동아시아 문화에 미친 영향, 불교와 동아시아 문화와의 관계성에 대해 

짧지만 간명하게 정리하여 두었다.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진행했

던 ‘한국 구법승들의 중국 내 활동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의 현지조사 과

정에서 쌓은 경험과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의 HK사업에 참여하면서 

불교사상의 동아시아적 변용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

서 발단되어, 문화관련 수업을 진행하면서 점차 진전시켰다”고 한다. 그리

고 “󰡔불교저널󰡕에 연재되었던 글의 일부인 동아시아 사상과 문화와 관련
된 이야기를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책으로 엮었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출간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대중에게 알리

는 강의 내용을 엮은 결과물이 이 책인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306 韓國古代史探究 5

불교사상의 전문연구자가 일반 대중에게 불교를 알기 쉽게 설명한 교양서

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불교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어떻게 하면 불교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적당한 입

문서가 없는 현실에서, 이 책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것으로 생각

된다.  

전체적으로 이 책을 일독해 보면 난해한 불교 관련 내용들을 현대적인 

문체로 풀이해 놓았다. 예를 들어, “불교 경전의 역경(譯經)”을 설명하면서 

그 표제를 ‘성전(聖典)이자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였던 불전(佛典)’, 또는 

‘정보 전달자이자 생산자였던 역경승(譯經僧)’이라고 달고, 실크로드를 불

교사 혹은 동아시아 문화의 입장에서 불교의 세계 전파 통로라는 뜻으로 

‘다르마로드(dharma-road)’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부적인 서술에서도 “불

교 경전은 한 종교의 성전이자 정보의 대용량 저장소”, “동아시아인들이 

신종문화를 창출하는 이종교배의 키워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역경”이

라고 표현해 놓았다. 이처럼 이 책은 요즘 젊은 세대들의 언어와 감수성을 

담은 문체들로 가득 차 있다. 저자가 젊기 때문일까?  

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 책은 각 주제의 내부 표제를 전체 내용의 핵

심 키워드로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해당 주제의 내용

을 쉽게 요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즉, “동아시아 인쇄문화와 불교”

라는 주제의 표제는 ‘사경, 인쇄문화를 촉발하다’, ‘인쇄소였던 사찰’, ‘동

아시아에서는 왜 서양과 같은 인쇄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나’, ‘동아시아의 

천년에 걸친 인쇄혁명’ 등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인쇄문화와 불교의 관

계’에 대해서 “불교 경전의 사경이 동아시아 인쇄문화를 촉발시켰고, 사원

은 불경의 인쇄를 담당했던 인쇄소의 역할을 하였으며, 동아시아는 서양

과 같이 급진적인 인쇄혁명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책은 내용 자체도 쉽고, 재미있다. 처음부터 󰡔불교저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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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잡지에 연재하면서 대중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흥미롭게 서술하여 쉽게 책장을 

넘길 수 있다. 특히, 적절하게 시청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세대들

의 가독성을 높여주고 있다. ‘불교 전문가가 말하는 알기 쉬운 불교 이야

기’라는 점이 이 책의 무엇보다 큰 장점이자 미덕이다.  

Ⅳ. 동아시아 문화를 읽는 키워드, 불교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불교가 동아시아라는 공통된 개념에 의해 묶이

는 사유세계와 문화현상의 중요한 원천이자 기폭제였으며, 동아시아 문화

권만이 가진 독창적인 문화현상들은 대부분 불교와 동아시아와의 만남에

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선종, 성리

학, 인쇄술, 다양한 보살신앙, 의례나 예술 등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현상의 

원인을 ‘불교’와 ‘동아시아’의 만남, 즉 ‘불교’의 전래를 계기로 형성된 ‘동

아시아’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불교와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 시각을 동아시아로 확대하고, 동아시아 문화권이 불교를 통해 

상호 소통하였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불교와 동아시아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다.  

제1장 ‘동아시아 불전의 형성’에서는 譯經과 寫經, 인쇄문화와 대장경 

조성, 僞經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불교가 종교·사상·문화로서 동아시아에 

전래·정착·발전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 佛典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다. 불교는 서역의 전법승과 동아시아의 구법승들에 의해 

실크로드, 즉 ‘다르마로드(dharma-road)’를 통해 동아시아로 전해졌다. 특

히, 譯經僧들에 의한 불전의 역경은 동아시아 불교권을 형성·발전케 하였

고, 그 사상적·문화적 특징들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요컨대, 역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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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문화혁명을 촉진시켜 동아시아 사람과 동아시아 세계를 바꾸

었다고 한다.  

동아시아 불교는 경전의 유포와 傳法에 열성적이었던 대승불교를 받

아들였기 때문에 그 실천인 사경이 중요한 신앙행위로 정착되었다. 동아

시아에서 초기 불경 사경은 불교가 전역으로 확산되는 바탕이 되었고, 새

로운 문화를 일구는 산파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사경이 가진 불전의 제작

과 유포 등의 한계로 새로운 인쇄문화를 촉발시켰다. 그리고 불경에 대한 

수요와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사원이 인쇄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다만, 동

아시아에서는 한자라는 문자의 특성, 다핵가치의 사회적 다양성,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조선의 건국 등과 같은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서양과 

같은 급격한 인쇄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불교 전래 후 산만하게 진행되던 역경 작업은 불전에 대한 주석과 그 

목록 작성으로 인해 경전의 정형화·표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표준화 

작업의 완성판이 󰡔개원석교록󰡕이었으며, 불전 목록 작성은 목판인쇄의 前 

단계 작업이었다. 마침내 971년 최초의 대장경판인 촉판대장경이 조성되

었다. 불전의 역경에서 출발하여, 목록 작성이라는 정리와 분류의 여정을 

거쳐, 동아시아 인쇄문화의 결정판인 대장경 조성에 이르기까지 무려 

1,20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한편, 가짜 경전과 경전인지 의심스러운 僞疑經은 시대 상황에 따라 

불교를 적합하게 해석하려는 실험의 산물로 불교의 또 다른 진면목을 보

여준다. 위경은 불교의 가르침을 정착시키거나 불교를 통해 자신의 의도

를 달성하려는 두 가지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다. 즉, 불교대중화와 사회적 

고민이 연결되어 위경을 낳았던 것이다. 이러한 위경은 선종이 등장하여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자취를 감춘다. 부처와 동격인 ‘祖師’가 있고, 그들

의 어록이 만들어져 대장경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굳이 위경을 언급할 필

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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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동아시아적 사유와 불교’에서는 아미타불, 승려의 노동, 불보살

상, 신화의 변천, 고승전, 전제군주의 모델인 아쇼카, 우리의 언어생활 속

에 담긴 불교의 영향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인도불

교와는 사뭇 다른 동아시아 불교, 동아시아인의 사유 체계 속에 내재된 

독특한 특징들을 흥미롭게 탐구하였다.  

전통적으로 불교는 자력에 의한 해탈을 본연으로 삼았기 때문에 타력

에 의한 구원의 신앙은 독특한 것이다. 동아시아 불교 전통 중에는 타력적

인 아미타불의 서방극락정토에 대한 왕생 신앙이 유행하였다. 아미타불 

신앙은 북전불교의 전파 지역에만 나타나는데,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

대에 대한 불안과 아쉬움, 末法·五濁惡世의 사회적 혼란이 결합되면서 형

성되었다.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지의 아미타불 신앙은 사회적 혼란기에 

급속하게 확산되어 갔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의 아미타불 신앙은 암울

한 사회현실에 절망한 민중이 자력의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때 의

지하였던 타력구원의 신앙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아미타불을 말법

시대의 구원자로 여긴 것은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라고 한다.  

출가자 곧 승려가 노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인도 불교 초기에는 상

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초기 인도 불교에서는 출가 승려는 四依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족계는 불교가 동아시아에 이르렀을 때 극단적으

로 변하게 된다. 생산 노동을 중시하는 승가공동체가 출현했기 때문이었

다. 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은 三階敎의 信行(540∼594)에

서 부터였다. 삼계교에서는 일체의 悲田(중생)과 敬田(三寶)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중생구제를 위해 구족계를 버리고 노동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不作 一日不食)”는 백장청규

가 선종 승려들에게 수용되면서 승려는 당연히 노동을 해야 한다는 사유

로 정착되었다. 이렇게 하여 동아시아 승려들의 노동의 역사가 시작되었

고, 인도 불교와는 다른 동아시아 불교의 길이 시작되었다. 구족계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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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노동을 선택한 승려의 존재는 동아시아 불교의 큰 특징이라고 지적

한다.  

불상의 모습은 인도로부터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기본 형태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보살상은 중생을 구원하는 방편을 상징화한 것이

므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 동아시아 불교권에서는 보살의 상주처를 설

정하는 보살주처 신앙이 성립되기도 하였다. 중국의 경우 나한상은 불교 

실천자를 표현함으로써 시대상을 반영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격식

에서 벗어난 자유분방한 불상이 많은데, 이는 신라인들이 가졌던 독특한 

佛緣國土說이 佛國土思想으로 발전하면서 토박이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

냈기 때문이었다. 동아시아에서는 포대화상(중국), 빨간 턱받이를 두른 지

장보살상(일본) 등 독특한 이미지의 보살상이 적지 않다. 불보살상은 동아

시아 각국의 신앙 양상과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장례풍습이나 신화의 전승 등을 통해 볼 때 그리스에서부터 한국에 이

르기까지 고대 세계는 활발한 문화적 교섭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가교 

역할을 한 것이 불교였다. 불교는 서역을 거쳐 동아시아에 도착하는 동안 

다양한 풍습과 사고방식을 전해주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의 신화인 단군

신화, 삼신할망본풀이, 바리데기 공주 이야기(오구 대왕 신화), 창세가 

등은 불교적으로 채색되어 갔다. 그리고 우리의 신화들은 불교와 습합됨

으로써 오히려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불교는 우리 

민족의 잠재적 의식, 집단기억의 원형질로 저장되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한다.  

인도에 󰡔자카타󰡕(본생경, 본생담)가 있었다면 동아시아에는 󰡔고승전󰡕
이라는 독특한 장르의 불전문학이 존재한다. 󰡔고승전󰡕은 인도의 ‘전생담’

과 동아시아의 列傳이 만나서 만들어낸 새로운 형식이었다. 󰡔고승전󰡕은 
‘부처님 전기’의 동아시아적 재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삼국유사󰡕 ｢원
효불기｣조는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 신라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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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佛傳이 어떻게 전승되고 재현되는지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파

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堯·舜, 文王 등 유교적 이상군주가 

숭앙되었다. 그런데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교적 이상군주인 아쇼카왕(阿育

王)도 또 다른 典範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왕은 

불교도로서의 치적과 통치방식에 나타난 불교적 사유 때문에 예로부터 불

교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군주의 전형으로 인식되었다. 호법왕 혹은 전

륜성왕으로서의 아육왕 전승은 동아시아로 전해지면서 불교와 통치자 상

호간의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사회에

서 지배층들이 사회사업을 의무로 받아들이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배경

은 불교의 유입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였다고 지적한다.  

동아시아는 흔히 한자(한문)문화권이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우리나

라나 일본의 경우 한문을 좀 더 쉽게 읽기 위한 현토 혹은 구결 등의 방법

들이 고안되었다. 이 현토·구결은 한글이나 일본 가나의 기원이 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국, 일본 등의 한문 수용 배경으로 불교의 전파와 한문불

전의 확산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글이 창제된 초기에 

주요 불경들이 諺解되었다. ‘한글 실용화의 문’이 불교를 길잡이 삼아 이

루어졌던 것이다. 세종대왕이 한글 실용화 테스트의 첫 대상으로 佛書를 

선택한 것은 불경 번역의 경험과 번역 전문가들이 불교에 있었기 때문이

다. 더불어 당시 사람들의 삶, 즉 말길·뜻길 속에 내재된 불교적 언어생활

이 고려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파악하였다.  

제3장 ‘불교와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사원, 燃燈會와 八關會, 茶문화, 

불탑, 불상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그를 통해 불교가 동아시아 문화에서 차

지하는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인도의 사찰들은 처음에는 수행과 교육의 공간이었다. 그 후 신앙 공

간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예술·학문 등 종합 기능을 보유하였다. 이들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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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크로드를 따라 상인들에 의해 동아시아로 전래되었다. 동아시아의 

사원은 불교도의 신앙 공간이면서 교육의 중심이었고, 번역센터(역경장)

이면서, 도서관(경론의 보관 장소)이었다. 더불어 외국과 문화예술을 교류

하거나 그것을 재생산하는 공연장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불교 사원은 ‘첨

단의’ ‘종합화된’ ‘지식문화정보센터’였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사원을 

종합적인 공간으로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불전의 새로운 번역과 재해석

을 통해 사회를 변혁하는 수행자의 산실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연등은 본래 인도에서 여러 신들에게 꽃과 향, 등불과 음식 등을 바치

는 풍습에서 비롯된다. 그 후 불교에 받아들여졌고, 서역을 거쳐 동아시아

에 전래되면서 불교풍속으로 번성하였다. 연등회는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

는 축제(정월)와 종교적 의미(사월 초파일)가 담겨 있었다. 동아시아 각국

은 불교의 풍속을 국가적인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화합과 평안을 기원

하는 장으로 삼았던 것이다. 인도의 六齋日이 중국에 전래된 후에 八關齋

로 정착되고, 그것이 축제형식의 대법회로 변한 것이 팔관회였다. 불교에

서 비롯된 팔관재회가 우리의 세시풍습과 결합되면서 국가행사로 변모했

던 것이다. 팔관회는 불교라는 외래문화와 전통문화의 융합이 만들어낸 

새로운 결과물이었다고 한다.  

차가 우리의 생활문화에 나타나는 것은 불교의식과 함께였다. 특히, 

獻茶는 모든 공양을 대표하는 동아시아의 불교의식이었다. 차가 동아시아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 것은 8세기 무렵 등장한 중국의 선종이 그 

기점이었다. 선종 승려들은 평상심을 강조했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행위 중의 하나가 차를 마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차를 만들고 먹고 

불전에 올리는 모든 행위가 일생생활 속의 수행방법으로 받아들여지기 시

작했다. 이후 선종이 동아시아 각국으로 수용되면서 차문화 역시 동아시

아 각국의 불교인들에 수용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차문화가 되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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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은 불교적 사유가 부흥하는 조짐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불탑은 건립되는 지역에 따라 형식이나 의미가 다르다. 인도의 탑이 

전탑이라면 중국은 전탑과 목탑, 우리나라는 석탑과 목탑 그 중에서 석탑

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인도의 탑이 신앙의 대상이었다면 중국은 신앙과 

예배, 장경각 또는 법회 공간 등으로 활용되었다. 우리나라도 목탑은 중국

과 비슷한 용도였으나, 석탑은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불탑은 

동아시아 옛 도시의 대표적인 상징물이기도 하였다. 한편, 불탑이 부처님

의 사리를 봉안하는 조형물이라면, 부도는 고승의 사리탑이다. 우리나라의 

부도는 선종의 전래와 함께 건립되기 시작하였는데, 禪門의 사자상승을 

중시하는 계보의식이 석조부도와 탑비라는 새로운 불교조형물을 창출해 

낸 것이라고 본다.  

불상의 조성은 서북인도의 간다라와 미투라 지방에서 시작되었다. 이

후 중국과 우리나라로 전래되었지만, 인도와 동아시아의 불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석불사(석굴암)의 본존상은 인도에 그 원형이 

되는 불상, 곧 대보리사의 불상이 있어서 특별하다. 대보리사에 모셔진 정

각상은 석가모니 부처의 성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동아시아에서

는 그를 원형으로 불상들을 조성하였다. 석굴암의 본존불도 화엄의 원융

사상을 토대로, 대보리사의 부처님을 신라 땅에 재현하려는 신라인의 誓

願으로 인해 조성된 것이었다. 그리고 불국사에는 󰡔화엄경󰡕 蓮華藏世界海

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다보탑과 석가탑의 서로 이질적인 형태의 쌍탑

을 배치함으로써 신라인들의 화엄불국을 재창조하였다고 한다.  

제4장 ‘동아시아의 근대와 불교’에서는 중국과 일본, 한국불교의 근대 

문제, 불교문헌학의 극복과 불교학의 정립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가 지향해야 할 근대의 내용과 올바른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였다.  

중국사상사의 주도권은 화엄과 선을 토대로 성리학이 등장하는 北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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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기점으로 불교에서 유교로 넘어갔다. 한국에서는 조선의 건국을 

기점으로, 일본에서는 에도시대 이후 성리학이 중심 사상으로 자리매김하

였다. 이후 근세를 거치는 동안 동아시아 불교는 ‘침잠’이라는 말로 평가

할 수 있다. 사상적으로는 불교가 추진력을 잃어버리고 쇠퇴하고 있었으

며, 신앙적으로는 동아시아인들의 의식 밑바닥까지 흡수되고 있었다. 그러

다가 서구 열강의 충격으로부터 시작된 근대에 접어들면서 불교는 서구의 

근대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재인식되었다. 그 결과 일본불

교는 기존의 전통을 보존하면서 근대와의 접점을 이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중국불교도 근대 중국사상사의 창조적 원천으로서 재발견

되어 근대를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불교의 근대는 이들과는 다른 행보를 걷는다. 개화기와 국

권상실기의 조선 불교인들은 한용운의 예처럼 근대의 각성이 이루어지기

도 했다. 하지만, 이 시기 조선불교는 일본불교의 지속적인 영향력 증대에 

대한 대응과 상실되어가는 전통으로의 복귀라는 두 갈래의 고민을 안고 

있었다. 광복 이후인 1947년 이루어진 ‘봉암사 결사’는 그러한 과제에 대

한 대응이었다. 봉암사 결사는 ‘부처님 법대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 ‘부

처님 법대로’가 ‘출가승 위주의 수행종풍이라는 전통’에 있음을 규정하였

다. 이는 임제종의 ‘간화선’ 종풍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개화기와 

국권상실기에 상실했던 ‘전통’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최근에까

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한국불교는 이른바 남전불교라는 

새로운 수행의 전통과 다양한 형태의 서구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다

양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접하는 불교 또는 불교학에 대한 지식은, 근대 시기에 도입된 

서구의 불교문헌학적 인식과 전통적인 불교에 대한 인식이 중첩되어져 있

다. 근대 초기 동아시아 불교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던 불교문헌학은 제국

주의의 식민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부터 기원한다. 제국주의의 확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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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국의 불교에 대한 시각이었던 불교문헌학은 본질적으로 전통에 대

한 부정적 사고의식을 밑바탕에 전제하고 있는 것이었다. 특히, 서구와 달

리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근대 초기 도입된 불교문헌학과 자신들의 불교 

전통을 분리하고 차별화함으로써, 서로간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불교,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현실에 

기반 해서 새롭게 불교를 보라보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한

국의 불교 전통, 나아가 동아시아의 불교 전통이 지향해야 할 작업이 ‘格

義’가 아닐까라고 저자는 제안한다.  

이상에서 이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최대한 저자의 언어와 

논지 전개에 충실하고자 했으나, 그 과정에서 쉬운 내용들을 오히려 어렵

게 요약한 부분이 적지 않게 눈에 띤다. 또한, 평자의 능력 부족으로 ‘달’

을 가리키는 저자의 眞意를 파악하지 못하고 ‘손가락’을 쳐다보는 우를 범

한 부분이 많은 듯하다.  

이 책은 불교·불교사상에 대한 연구의 시야를 동아시아로 확대하는 진

일보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 연구서가 아니라 일반 시민

을 위한 입문서 혹은 교양서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증 과

정이 생략된 부분 또한 적지 않다. 또, 이미 󰡔불교저널󰡕에 발표하여 일반 
독자들의 일차적인 검증을 거쳤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의 성과물인 만큼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도 이루어졌다고 보인

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서평과 같이 의문점이나 한계 등을 지적하

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약간의 사족을 첨언해 보기로 한다. 이 책은 다양한 주제와 소재

를 대상으로 다루다 보니 기왕의 연구 성과들에 의지한 부분이 많았을 듯

하다. 이 책의 마지막에 ‘도움을 받은 글들’에서 참고 문헌을 소개해 두었

지만, 보다 심도 깊은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해 보인다. 각 장 

혹은 소주제의 말미에 참고했거나 참고할 만한 연구 성과를 제시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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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땠을까 싶다. 그리고 동아시아 불교를 전체적인 시야에서 언급하다보니, 

원효·의상을 비롯해 김교각, 원측, 무상, 고려대장경 등과 같은 동아시아 

불교를 풍요롭게 했던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언급되었거

나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느낌이다. 한권의 저서에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을 수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된 저자의 후속 연구가 기대된

다. 

저자가 앞으로도 왕성한 연구 활동을 통해 동아시아와 우리나라의 불

교와 불교사상을 심화시키고, 그러한 연구 성과들을 일반인에게 소개함으

로써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맺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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